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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10. 28.(수) 17:00 배포 2026. 10. 28.(수) 12:00

박홍근 장관, 전북·새만금 현장방문... 
“피지컬 AI 및 새만금 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미래 성장엔진 확충 적극 추진” 

- 전북대학교 내 피지컬AI 실증랩과 새만금 일원 현대차 투자 예정부지
및 핵심 재정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국무총리 주재 제35차 새만금위원회 참석

- 제조업 기반 전북 AX R&D 사업 및 새만금 지역 교통인프라, 정주
여건 조성, 민간투자 활성화 등 적극 지원 약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28일(수)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지역을 방문
하여 제조 AX R&D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만금 일원의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예정부지 및 핵심 재정사업 현장을 시찰하였다. 특히 금번 현장
방문은 국무총리 주재 제35차 새만금 위원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전북 지역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 전북·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인데 의의가 있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 ’26.10.28(수), 10:00~17:00

 ▪ 장소 : 전북대 피지컬AI 실증랩, 새만금 부지 일원(새만금 산단, 신항 등)

 ▪ 참석자 :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➀새만금개발청장, 
➁전북도지사, ➂전북대 총장, ➃새만금개발공사 사장, ➄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민간) 전북 피지컬AI 실증 참여 대학, 기업 및 현대차 관계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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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방문 > 

  먼저 박홍근 장관은 전북대학교 내 ‘피지컬AI 실증랩’을 방문하여 실증 시연을 

참관하고, 이어 전북 AX 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산·학·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 AX R&D 사업(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

개발 생태계 조성, ‘26~’30년, 총사업비 7,368억원)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기술개발과 

현장실증을 연계하여 ‘30년까지 제조생산 공장에 특화된 이종(異種) 로봇 협업

지능 SW 플랫폼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장관은 “피지컬AI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핵심기술”이라며, 

“기술개발 성과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박 장관은 현대차 투자 예정부지(새만금 산단 7공구)를 찾아 현대차의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현대차는 새만금 산단 40만㎡ 부지에 총 8.9조원을 

투입해 100㎿급 AI 데이터센터(5.8조원), 재생에너지 설비(1.3조원), 200㎿급 

수전해 플랜트(1.0조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6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박 장관은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는 새만금이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라며,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대표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하여 새만금 신항만과 스마트 수변

도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올해 준공된 신항만 부두(2선석)의 개항과 

관련 인프라 조성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제35차 새만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을 심의하고, 새만금 개발

사업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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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지원 계획 > 

  박홍근 장관은 이날 전북·새만금 현장 방문 과정에서 지역과 기업의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토대로 새만금 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조성,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새만금 개발에 국비 17조원을 투자하였으며, ’27년 정부 예산안
에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을 2,222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액하였다. 또한 
새만금 신공항 1,200억원, 새만금항 인입철도 560억원, 새만금 신항 717억원 
등 교통 인프라의 적기 조성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새만금 
신항은 올해 부두 2선석이 준공되었으나, 기존 민자로 계획되어 진척이 저조
하였던 배후부지 조성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북도의 요청을 고려
하여 배후부지 개발을 공공 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등 새만금 지역에서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도 새만금 산단과 연계된 
교통망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7년 
정부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한 5극 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27년안 0.7조원)* 
등을 활용하여, 현대차 등 성장엔진 앵커기업의 새만금을 비롯한 대규모 지방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1~3천억원 이상) 투자 시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 보조

(지방정부가 지급한 투자보조금(지방비)의 2배~5배를 국비로 지원)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  장 박현창 (044-214-2710)

국토교통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김현민 (khm4163@korea.kr)

예산실 책임자 과  장 전보람 (044-214-2770)

과학기술혁신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이진영 (dwd6165@korea.kr)

예산실 책임자 과  장 정성원 (044-214-2750)

농림해양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민 (eagle1220@korea.kr)

미래전략기획실 책임자 과  장 이정윤 (044-214-1750)

상생협력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강민우 (fokju0117@korea.kr)


